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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현장 공기구 / 취약시설�노사합동 실태조사





2023년도 선배열사 합동추모제 개최�위원장 “열사들은 노동공동체 위해 방향 제시해주던 일당백 일꾼들”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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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4월 25일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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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KT노동조합은 4월 25일(화) 11시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합동 추모제를 열었다. 이날 추모제에는 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을 비롯해 지방 본부위원장들과 조합간부, 그리고 故 김왕찬, 故 오용철, 故 김양중, 故 윤준상 동지의 유가족이 참석해 열사의 뜻을 기렸다.


�최장복 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“선배들은 노동 운동이 녹록치 않은 시절부터 더불어 사는 노동자 공동체를 위해 실천적 활동을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을 끊임 없이 제시했던, 하나 같이 일당 백의 참 일꾼이셨다”고 회고했다. ��이어 “오늘 추모제가 선배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며 동지로서, 그리고 후배로서 그분들의 열정과 헌신의 여정을 뜨거운 결의로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”고 독려했다. ��故 김양중 열사의 유가족은 답사를 통해 “매년 잊지 않고 이렇게 많은 분이 찾아주시고 모여 주셔서 다시 한번 고인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KT노동조합에 감사 드린다”며 “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, 미처 못 다 이룬 꿈은 하늘에서나마 꼭 이루길 소망한다”고 밝혔다.��한편 KT노동조합은 열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경기도 안성 소재 유토피아 추모관에 추모비를 마련하고 유가족과 함께 매년 합동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다.��


�KT노동조합은 25일(화)부터 3박 4일간 중앙 간부 들을 파견하여 사업부서 담당자와 ‘전국 현장 공기구 지급 운용실태’ 등에 대한 노사합동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. ��이번 실태조사는 〇 현장 공기구/안전장구류 등의 지급/운용 점검(통신구/맨홀 안전장비 포함) 〇 취약 통신주 보강/교체 및 특수차량 등 점검을 위한 것으로 전반적인 운용과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조합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. ��점검 대상분야는 △선로분야 △Biz △취약시설 △특수차량 분야이며 대상시설은 △가스탐지기 및 광고장 탐지기 및 장비 △교체 및 보강 취약 통신주 △버켓 및 오거크레인 차량 등이다. ����








